
제목 : “양파값 폭락 보상, 주산지 외는 무일푼” 기사관련 설명자료
        (국제신문 7.5일자 보도)

◇ 7월 5일 국제신문, <양파값 폭락 보상, 주산지 외는 무일푼> 기사에

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ㅇ 농림부의 채소가격 안정화사업이 양파, 마늘 등 양념채소 대상으로 

농협과 사전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지급하며, 지원금은 국비, 지방비,

농협지원, 자부담 등으로 이루어짐.

ㅇ 채소가격 안정화 사업이 정부와 광역시·도가 지정 고시하는 주산지

(창녕, 합천, 함양)의 농가에만 국한하여 지원되며, 이 때문에 주 생산지 

외 나머지 지역 양파 농가가 소외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2. 사실 확인

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(창녕, 합천, 함양) 중심 

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경남도에서는 

올해 창녕, 산청, 함양, 거창 등 4개군에서 양파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에 

참여하고 있음.

ㅇ 본 사업은 당해년도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

해주고 면적조절, 출하중지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수급안정을 도모

하는 사업으로,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, 심의, 

의결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을 신청하는 체계임. 

ㅇ 사업의 참여는 주산지 시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지역농협에 

계약재배를 하고 광역단위 양파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이면 

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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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

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가격하락 보전과 더불어 농업인에 사전 자율적인

수급조절의 의무를 부여하고,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

으로 수급조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, 지역별 주산지협의체

등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며, 앞으로 

주산지 이외의 시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
